
가시는 길이 많이 아쉽다 

 

고 임현덕 장로님의 가족 장례 이후, 두 달 동안 세 분의 성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

받으셨습니다. 그리고 직계 가족까지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코비드 사태 속에 변변한 문상도, 

장례예배도 드리지 못하였지요. 평상시, 장례 전에는 물론이고 장례와 관련해서 세 번 이상의 

예배를 드리며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합니다. 그리고 유가족들을 통해 고인의 살아 생전 

하이라이트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특별한 선물을 경험하게 됩니다. 그런데 슬픔과 위로를 

다 표현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은 표현도 할 수 없으니 답답합니다. 그리고  가시는 길이 많이 

아쉽습니다.  

 

죽음 자체가 선물은 아니지만 죽음 때문에 더 빛나는 생전의 모습과 보석같은 삶이 있더군요. 

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교역자들이 많이 안타까워 하길래 카드와 꽃을 

전달하자고 했습니다. 교역자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을 위해 짧은 위로의 메시지를 한 

카드에 적고 꽃과 함께 전달해 드리고 옵니다. 안 봐도 뻔하지요. 서로 마스크를 쓰고 손도 

잡아드리지 못한 채 멀찌감치 서서 손만 흔들고 돌아왔을 겁니다. 전하는 분과 받는 분 모두가 

아쉽기는 매한가지였을텐데..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은혜가 유가족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.  

 

그 와중에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(KAPC) 44 회 총회가 열렸습니다. 원래 멕시코 칸쿤에서 

열릴 예정이었는데 코비드 사태로 인해 화상총회로 모이게 되었지요. 약 170 명 정도의 총대가 

모였는데 몇 년 만에 보는 친근한 얼굴들이 있었습니다. 말도 섞지 못하고 예배와 회무처리에 

귀를 기울이고 있었지만 그래도 반갑더군요. 회의 시작 전 잠깐, 그리고 회의 후 잠깐 인사를 

주고 받습니다. 작년 총회에서는 신대원 졸업 후 25 년 만에 처음 만났던 동기들도 있었습니다. 

그래도 작년보다 보내는 길이 덜 아쉬울 것 같네요. 모임 종료 단추만 누르면 되니까요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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